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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어린이를 위해 쓴

단 한 권의 그림책

불편한 것, 따분한 것은 참지 않는

두 꼬마 선녀의 흥겨운 세상 여행

“2000년 8월 비가 무척 내리던 날 엄마가 되었고,

어린이책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_한강

“이제 너희는 더 큰 세상을 보러 떠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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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에서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이 바삐 구름을 짜고 있어요.

두 꼬마 선녀는 늘 똑같은 일이 심심하고 따분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따분한가요? 또 언제 신난다고 느끼나요?

그때의 내 표정도 그려 보세요.

 활 동 1  뭔가 신나는 일 없을까?

천둥 꼬마 선녀 번개 꼬마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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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

한다.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

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2국04-04]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나
의 따분한 표정

   
   

   
   

   나
의 신나는 표정

아이 심심해.

정말 예쁘다!

뭔가 신나는 일 없을까?

저 아래 초록빛 세상 좀 봐!

나는                                                   

                  때 따분해.

나는                                                   

                      때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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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선녀들은 거추장스러운 날개옷을 벗어 두고 달리다가 혼이 났어요.

할머니 선녀는 두 선녀에게

입기 편한 날개옷 두 벌을 만들어 주었지요.

두 꼬마 선녀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활 동 2  입기 편한 날개옷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옷은 무엇인가요?

그 옷을 입은 나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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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는 번쩍! 천둥은 쾅쾅!

의성어, 의태어가 더해지면 말이 더 재미있어져요.

아래에서 단어를 골라 빈칸에 써넣어 보세요.

 활 동 3  번쩍! 둥둥둥 우르르 쾅쾅!

�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의태어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에요.

꼬마 선녀가 은빛 창을 하나 집어 들었어.

그런데                        돌리며 장난을 치다가 그만

구름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어.

 

이게 웬일이야?

팔뚝만 하던 창이                    길어지더니                   하며 세상이 밝아졌어

“야! 신기하다! 세상이 다 보이네.”

 

둥둥둥 우르릉 쾅쾅!

두 꼬마 선녀는                     거리며 튀어 올랐지.

또 출렁이는 먹구름 위에서

                구르며                     웃었어.

 

두 꼬마 선녀가 누군지 알려 줄까?

은빛 창을 가진 꼬마 선녀의 이름은                 

하늘빛 북을 가진 꼬마 선녀의 이름은                   이야.

번쩍    빙글빙글    통통    깔깔   천둥   번개   쑥쑥    데굴데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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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너희는 더 큰 세상을 보러 떠나거라.” 

두 꼬마 선녀는 할머니 선녀가 준 노을빛 상자를 가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났어요.

여러분은 가 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거기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아래 육하원칙에 따라서 생각해 보고 글을 완성해 보아요.

 활 동 4  더 큰 세상으로

� 육하원칙이란 신문 기사 같은 객관적인 글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를 이릅니다.

누구와 가고 싶나요?

언제 가고 싶나요? 

어디로 가고 싶나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어떻게 하고 싶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생각해 본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글을 완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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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 5  아름다운 세상아

“포근한 밤이 지나 아침이 올 때까지,

아름다운 세상아, 풀들아, 나무들아,

벌레들아, 동물들아, 사람들아. 편히 잠들어라.”

 

두 꼬마 선녀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초록빛 세상을 향해 노래를 불러 주었어요.

여러분도 하늘에서 친구, 가족, 내가 사는 동네를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 마음을 노래 가사로 지어 보세요.

제목: 


